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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서론]

지금까지 간척지는 주로 주곡 생산을 목적으로 벼 재배가 이루어 졌는데 최근 농지이용의 다변화로 간척지 에서도 수도작 이

외 다양한 작물재배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간척지는 사양질 토양으로 투수성이 양호하여 밭으로 이용하기 유리한 조

건을 지니고 있으며 간척지의 대면적을 활용한 규모화 및 집단화된 채종포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척지를 활용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질소시비량에 따른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의 생육 및 종자수

량 반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전북 김제시 광활면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새만금간척지 광활포장에서 2018 부터 2020까지 3년간 토양 염농도

가 0.1%이하로 작물생육에 영향이 없는 곳에서 질소시비량 수준을 표준시비량 기준 50, 100, 150, 200% 수준으로 시용한 후 

생육과 종자 수량성을 비교하여였다.

[결과 및 고찰]

이삭 길이는 질소 무시용구에서 21.6cm에서 질소 배량 처리구 22.7cm로 질소 시비량이 증가 할수록 약간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종자 천립중은 질소 무시용구에서 2.25g에서 질소 배량 처리구에서 2.62g으로 질소시비

량이 증가할수록 종자 천립중은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종자 수량지수는 질소 표준량 처리구에서 88%로 질소 시비량이 

증가할수록 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표준량 이상의 처리구에서 수량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

나 질소 시비량이 증가할수록 도복은 급격히 증가하여 종자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질소비료 시용량을 표준량 대비 45%이하

로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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